
사회적 현실(Social Reality)과 사진,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는 서로 연관을 갖는다.  

 

사물로부터 좀 더 떨어져 보는 것은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것

이다. 사진을 통해서 서로 다른 현실을 볼 수 있는데, Damascus Gate (1854-56)을 보면 

두 그림의 차이를 볼 수 있다. 똑 같은 사진이지만, 약간의 차이가 있다.  왼편의 그림은 게

이트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찍은 반면에 오른쪽의 그림은 좀 더 멀리서 찍어 게이트만

이 아니라 옆의 배경도 보이게 된다. 왼편의 그림은 길의 폭넓이에 맞게 사진이 찍혀있어, 

게이트만을 생각하게 만들지만, 오른쪽의 사진은 그 길의 폭보다도 넓게 사진을 찍어, 게이

트가 성의 일부분임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하고 그 게이트의 안쪽을 상상하게 하는 효과가 

있다.  

 

또한 Roger Fenton : Photographer of the Crimean War(1845-56)을 보면, 사진은 텐트 안

에서 어린이와 성인 몇 명이 화기애애한 미소를 지으며 처다 보고 있다. 이 사진은 전쟁 당

시에 텐트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, 전쟁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읽어낼 

수 없다. 오히려 피크닉과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낼 것이다.  

 

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관계를 사진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다. 소스는 경성일보와 사

진 수집 그리고 자료집(information books)이다. Samura Hachiro의 Tokan no 

susume(1909) 그리고 경성 사진첩(1914)의 사진들을 보면 다리와 철로의 사진들을 자주 

볼 수 있다. 이것은 사람들에게 멋진 다리와 철로 그리고 산업화와 현대화라는 인상을 주기 

쉽다. 그러나 그 특징을 보면 이 사진들에는 인적을 찾아볼 수 없다. 그리고 사람들이 있더

라도 공장의 사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조용히 명령 받은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

이 많다. 또한 매우 평화로운 풍경을 나타내고 있으며, 시장을 나타내는 사진처럼 시민화가 

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.  

Susan Sontag 는 무엇이 사진으로 나타낼만한 사건을 구성하는 가에 대해서 그것은 이데올

로기라고 하였다. 그리고 이것은 강연자가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. 그리고 사진은 이벤트

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사진이 항상 이벤트의 이름을 따르는 것도 강연자의 주

장이다.  

Narrative는 전략이 될 수 있다. 생략과 선택, 그리고 연속적인 배치를 통해서 그 전략을 

구사할 수 있다. 예를 들어 경성일보처럼 산업화된 다리와 철로, 그리고 NEW&OLD과 뚜렷

이 보이는 시장과 공장의 모습을 연속해서 보면 한국사회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산업화

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또한 해맑은 웃음으로 빨래를 하는 아낙네

들의 모습도 식민지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반대의 고통을 

받는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. 

 

무엇이 김윤복의 사진에 의미를 추가하는가? 그것은 여러가지 의미에 따라 다르다. 먼저 식



민지 시대의 인물로 볼 수 있고, 호랑이 사냥꾼, 그리고 각 사진가의 의도가 그에 해당한다. 

즉 사진을 보는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의미가 만들어낸 사진을 보는 것이지 

김윤복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. 사진화된 김윤복은 김윤복 그 자체를 대체하거나 새로 만

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의미와 서술의 광대한 시스템에 그를 두는 것이다.  

   


